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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주
푸른소아과.내과의원장
순천향의대 명예교수

수필이 있는 풍경사진

#1 라오스 불탑

동남아의 종교는 불교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소승 불교 편에 

속한다. 대승이다 소승이다 불교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

보다 대승 속에 소승이 있고  소승 속에 대승이 녹아 있다. 

불교가 순수하게 남아 있는 그 증거로서 이른 아침 탁발 공

양이 있다. 스님들에게 아침을 공양하기 위하여 마련해 온 

따끈한 아침밥을 줄을 서서 맨발로 걸어오시는 스님들께 공

손히 공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. 진

정 이것이 인간의 원천적인 보시이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

최고의 덕목이 아니겠는가? 주는 사람은 생명을 겸손하게 

보시 하고, 받는 사람은 겸허히 받아 감사의 표시가 서로 깊

게 흐른다. 일상 사회생활 자체가 이와 같은 정신 속에 있음

을 유추해 볼 수 있다. 

수도 비앙티엔 한 가운데 거대한 석가모니 불탑에 합장하고 

한번 돌아보니 만사가 불법의 진리 속에 있음이 느껴진다. 

이 나라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의 진리가 아

니던가! 진리는 살아 있으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과거, 현

제, 미래와 함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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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2 은 목걸이 폭포 

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의 어머니와 

같다. 그 성질은 유순하기 그지없으며 모

든 것을 받아 들이고  모든 것을 내어준

다. 자연의 어머니와 같고 생명체 내에서

는 언제나 부족하지도  넘치지도 않는다. 

그러나 폭풍 노도와 같은 성난 물결, 또는 

가뭄 속으로 타들어가는 사막과 같은 현

상들은 본질적인 물의 성질은 아니다. 세

상은 중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현상

에는 과도기 같은  때가 있으며 점차 중

도로 돌아가기 마련이다. 흐르는 물은 천

길 낭떨어지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기

도 하고 시냇물 소리와 같이 정답게 들리

기도 한다. 

중국 남쪽지역인 귀주 구이양에는 항과수

라는 아름답고 거대한 폭포가 있다. 가는 

도중에는 그 모양이 기이하고 흐르는 물

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합쳐져서 

은 목걸이 모양에 은방울 소리가 들린다

고 하여 은 목걸이 폭포라고 이름을 붙였

을까? 재미있는 표현이다. 

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다보니 일행이 

보이지 않는다. 황급히 서둘러 오니 모두

들 기다리고 있었다. 미안한 마음이 들었

지만 좋은 풍경 사진은 노력 없이는  생기

지 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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